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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6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주홍 집사   2부/김정윤 장로   3부/김종현 집사   4부/장다니엘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곧 오소서 임마누엘(작곡 이형구)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3부/Daniel William Suh, Elliott Bennett Suh, Jaden Park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야고보서 2:14-26 ............................ Altogether 다같이

4부/고린도전서 12:12-27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8) 짝꿍 없는 믿음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교회: 성삼위일체 공동체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찬204/새288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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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Life is a Sermon

그녀의 삶이 설교이다

지난주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 예배가 아

틀랜타 글렌 메모리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

들이 함께 참여하며 온 미국이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 손자 제이슨 카터가 조사하며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의 할

머니는 추모 연설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삶이 설교이기 때문

입니다."1 자기 할머니는 대통령 부인이었지만, 손자들에게 한없이 자

상한 할머니로, 어릴 때부터 생일이면 카드에 20불짜리를 넣어서 축

하해 주시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45세인데도 여전히 20불이었다고 

합니다. 또 온 가족이 여행하며 비행기를 탔는데, 한쪽 구석에서 할머

니는 손주들을 위해 타파웨어를 열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계셨고, 같

이 탄 승객들을 위해서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주자, 모든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만든 샌드위치를 먹는다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렇

지만 그녀는 바위와 같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나이 60세에 스

키를 배우기 시작하여, 85세까지 스키를 즐겼으며, 또한 산악등반가

로 등산을 즐기며 킬리만자로, 후지산, 에베레스트산까지 오르지 못한 

산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수년 전, 여전히 노새가 땅을 기경하던 작은 남부 지역에서 태어나, 그

의 남편 지미 카터가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주일학교 반 사람 외에

는 잘 말해보지도 못했던 시골 여인이 한나라의 정책과 문화를 바꾸었

던 여인이 되기까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들과 맞서 싸웠으며2 카

터 센터를 세워 약자들과 함께하며 특히 정신건강을 위해 싸웠다고 합

니다. 최근 5년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는 알츠하이머, 조현

병 등 고대부터 낙인찍힌 질환에 대해, 그 누구도 생각도 못 했던 50

년 전인 1970년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정신질환과 싸우며 세

계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손

자가 본 마지막 할머니의 모습은 병원에서 잘 걷지 못하던 순간까지

도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하며 '이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남

극 탐험을 위한 trekking pole이다'며 씩씩하게 병원 복도를 걸으셨

다며, 자기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

기를'3 기도했다며 '아멘'과 함께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녀의 삶이 설교이듯이, 손자의 짧은 조사도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에도 삶이 설교인 믿음의 일꾼

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 My grandmother doesn't need an eulogy. Her life is a sermon
2 She faced down dictators herself on issues of human rights
3 I just pray that we never lose sight of that path, Amen

There was a memorial service last week at Glenn Memorial UMC in 
Atlanta for the former first lady Rosalynn Carter, President Jimmy 
Carter's wife. With gathering of former presidents and first ladies, 
the whole country mourned for her.  Her grandson Jason Carter gave 
eulogy. What he said impressed many. "My grandmother doesn't 
need eulogy. Her life is a sermon." Even though she was a wife of a 
president, she was always kind and sweet to her grandchildren. On 
birthdays, she would send $20 in a card and congratulate us. He is 
now 45 years old, and it has still $20. When the whole family trav-
els on an airplane, she would be sitting in a corner with Tupperware, 
making sandwiches for grandkids. She would also share sandwich-
es with other passengers onboard. They were all happy saying that 
they are eating sandwiches made by a president's wife. However, she 
was like a rock. She learned to ski at age 60, and enjoyed skiing until 
she was 85. She enjoyed mountain climbing and has climbed every 
mountain from Kilimanjaro, Mt. Fuji, to Mt. Everest. Many years before 
voting rights were given to women in the U.S., she was born in a small 
southern town where mules plowed the land. She was a small-town 
girl who didn't speak much to people except in her Sunday school 
class. When her husband Jimmy Carter climbed to the top, she be-
came a figure that changed policies and culture of a country. She 
faced dictators herself on issues of human rights. She founded Carter 
Center for society's weak and fought especially for the mental health 
issues. As a woman of faith, since 1970, for 50 years, with God given 
faith, she fought for treatment of mental illnesses. She helped many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ith diseases like Alzheimer which has 
appeared in last 5 years as a serious social issue, schizophrenia, and 
diseases that have been stigmatized since ancient times. The last im-
age of his grandmother was her practicing walking with a cane in the 
hospital. She would bravely walk the halls and say 'This is not a cane. 
This is a trekking pole to explore the Antarctica.' He finished his eulo-
gy by saying that, as he watched his grandmother's back ,'I just pray 
that we never lose sight of the path, Amen.'

Like her life is a sermon, grandson's short eulogy was also a sermon. 
As we elect our church's new lay leaders, I pray for building up of 
faithful leaders whose lives are a sermo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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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펄전 목사가 사용한 인용구의 강조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If you want to give a hungry man a tract, wrap it in a sandwich(만약 배고픈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싶다면, 

샌드위치를 싸서 주어라)" vs. "If you want to give a hungry man a sandwich, wrap it in tract(만약 배고픈 사람에

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다면, 전도지에 싸서 주어라)"

2.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선포하는 야고보 선생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14-16절, 

 참고/ 마 23:2-4)

3. 믿음이 단순히 아는 영역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19절)

4. 진짜 믿음은 행함과 짝꿍이 됩니다. 그 예로 두 사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21-25절)

5. 믿음 없는 행함은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6절)

적용하기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짝꿍 없는 믿음
(약 2:14-26)(8)

<적용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찬204/새28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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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식당 사역은 식사팀과 김밥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식사팀은 주일 봉사자 400여 분의 점

심식사를 준비하는데 팀장 장로님과 신임 권사

님 7분과 안수집사님 1분, 8-9명의 봉사자가 1

부 예배 후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11시부터 배

식을 시작해서 1시 30분에 정리하고 마무리합

니다. 김밥팀은 사역 권사님 14분과 안수집사님 

2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9분이 카페에서 판매

되는 김밥 620여 개와 삼각김밥 150개, 무수비 

150개를 준비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김밥 재료

와 봉사자 식사를 위한 준비모임이 헵시바 후부

터  김밥, 식사팀 구분 없이 협력하여 함께 준비

합니다. 김밥팀은 주일날 새벽 5시에 이른 준비

팀 6명이 모여 기도하고, 6시부터 전원 김밥을 

만들기 시작하여 2부 예배 전에 끝내게 됩니다. 

거의 일 년 동안 식당 사역을 섬기면서 매 순간

이 은혜였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준

비 과정과 사역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조롭고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사역이지만 그에 비례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상일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면서 감사하

고 행복할 수 있고, 서로를 더 아끼며 부족함을 

채워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배

울 수 있었습니다. 

팔이 떨어질 듯 당근을 채를 썰면서도 웃음이 끊

이지 않고, 추운 새벽 김밥을 3시간째 만들면서

도 불평하지 않고 천사 음색의 찬양 소리로 저희

의 마음을 적셔주신 트리오 권사님들, 매번 새 

메뉴로 만들면서 혹시나 모자랄까 노심초사하

며 땀 흘리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주일에 이름도 

빛도 없이 곳곳에서 묵묵히 섬

겨주신 천사 같은 자원봉사 집

사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리고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재료 

준비 후 다 함께 모여 교회와 다

음 세대와 선교와 그때마다 주

어지는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것, 소풍 

다녀온 즐거운 추억들, 또 사역 와중에 슬픔 당

하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슬픔

을 나눈 것,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이 떠오

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순간이 의미 있던 것은 

저희 안에 또 사역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늘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방을 주님의 방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과 늘 동

행하는 사역이 되도록 힘쓴 한 분 한 분의 믿음

과 섬김이 교회에 유익이 되었음을 믿고  2023

년 저희 팀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다

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성혜 권사

사역스케치 - 식당사역 주님의 방

Hello! My name is John-

ny Hyun and I have been 

attending Bethel for 27 

years and even before I 

was born. At a BYM sum-

mer retreat, the guest 

speaker had us look at the people left and 

right and tell them out loud that we would 

live to serve the people around us. When I 

said those words out loud, I felt God con-

vincing me that these are more than just 

words that I say, but these words lead to 

action. This led me to serve in high school 

ministry through college and after col-

lege. 

A prayer request is that the kids are able 

to not only understand the love and the 

grace that God has for them, but also ex-

perience it, ultimately leading them to live 

a life for God.  

Johnny Hyun(BYM 10학년 교사)

Hello! My name is Sam 

Min, and I have been at 

Bethel since 7th grade. 

After college, I honest-

ly wanted to check out 

other churches. But as 

I had served at a few BYM retreats, the 

current senior boys reminded me a lot of 

my own class at BYM. My class was hurt 

during the abrupt transition of leader-

ship that took place at church and a lot of 

us left, and I also left church for a while. 

I didn't want what happened to my class 

to happen to these boys. Could you please 

join me in praying for them to really see 

God as their God? Pretty soon, they will 

be out on their own, and my prayer is that 

they build real personal relationships with 

God before then. I also wish and pray that 

wherever my friends are, they will return 

to a church community and live in faith. 

Sam Min(BYM 12학년 교사)

Live in faith교육부 - 2세 교사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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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섬기고 있는 T 국의 K 도시에는 여러 가

지 이유로 각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난민이 소망하는 것은 T 국을 

거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캐나다 등 안전하

고 복지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나라로 가는 것이 쉽게 허락이 되지 않기

에 T 국에서 난민의 신분으로 5년 이상 살아가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다 

보니 현지인들이 하지 않는 도로를 놓는 일이나 

건설업 쪽의 일 같은 험한 일들을 값싼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이유로 대부분 난민이 기초생활하기가 어려

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난민 가정들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데, 오늘은 그 중 콩고에서 온 마타타 가정을 여

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족구성은 가장인 마타타와 아내인 논평엘, 슬

하에 아들3 딸2 그리고 내년 1월에 태어날 아이

까지 8명입니다. 마타타는 콩고에 본인의 사업

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자동차 인젝

터(연료 분사기) 기술자입니다. 전쟁과 잦은 내

전으로 인해 치안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사업

장과 가정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이 생명에 위

협을 받자 결국 고국을 등지고 난민이 되길 결

심하게 되었습니다. 

T 국으로 넘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신분

을 받은 후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

지만, 그 너머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져온 돈은 바닥

이 났고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 현지인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들, 이에 따라 언어를 배울 기

회도 얻지 못하여 주위의 사람들과 소통이 어

려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저희

가 섬기는 도시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슬

림(이슬람을 믿는 성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

해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부분

은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는 현지 지

인을 통해 일자리도 구하게 되어서 생계에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지만, 매

일 밤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

하루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과장 선교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

씩 멀리하고 있을 무렵, 우리에게 참으로 우연

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같은 시기에 새 신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서먹

한 만남의 시작이었지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

며 한 셀이 되기로 의기투합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 셀모임의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해 주

신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통

해 'Go Together'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

지적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다가 만난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을 향한 간절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곳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말씀이 바

탕이 되어 순종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믿음

이 격려가 되고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으며 매

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함께 삶을 나눔으로 기

쁨이 넘쳐나는 셀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셀 방학일 때도 자발적 연중무휴 셀모임을 이어

가고 있으며, 예배 후의 단순한 친교를 넘어 하

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셀가족으로 거

듭나기를 소망하며 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통

해 지금까지 이끌어 주고 계시는 새가족팀의 바

나바이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진하 집사(Go Together셀/은혜 목장)

저희 코스모스셀은 셀 가족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난 새 가정들이다 보니, 서로를 알아가고 격

려하며 간격을 좁혀가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 코트 야드

에 모여 앉아,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가며 

주일설교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던 

시간이 있었고, 각 가정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을 나누며 쏟아내던 간증과 서로를 위해 흘리던 

눈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해맑게 웃

던 모습,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이 주시

는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간격이 좁혀지며 서

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셀가족이 되어 가고 있

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주한 연말을 맞아 셀모

임은 종강했지만 셀 원들끼리 연락하고 만나서 

나눌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의 진단으로 추수감사절 당일에 

급하게 한국으로 가신 김 집사님. 정밀검사 결

과가 양성으로 나오기를 셀 원들 모두 한마음으

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집사(코스모스셀/소망 목장)

선교 - T 국(콩고 난민)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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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God's timing, we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have our son baptized last 

Sunday. We decided to have Ezekiel bap-

tized as a sign of salvation to be applied to 

the children of believing parents. As cir-

cumcision was the sign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baptism is the sign of the 

New Testament. Our son's baptism sym-

bolizes God's covenant to his children and 

calls us as believers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in a Christ centered home. 

As Ezekiel's parents, we vow to raise 

him in such a home by always praying 

for him, teaching him about the Scrip-

ture, and by demonstrating Christ's 

love by loving each other. 

We have received so many blessings 

through our son. He has given our 

families so much happiness by bringing 

us closer together. After our son was 

born, we didn't realize how much love 

and support we had. Our son's birth 

has blessed us by growing our family 

and given us the honor and responsi-

bility of being parents for the first time. 

We are only more determined to raise 

our son before God with the support of 

our families and the church. We hope 

that Ezekiel will grow to become a man 

of God and to lead those around him to 

follow and love God as well. 

김영광/성은정 성도(Ezekiel 부모)

저희 부부는 결혼을 결심할 때부터 아이에 대

한 소망이 마음 한 켠에 있었습니다. 신혼 생

활의 기쁨과 여유에 만족하며 1년, 2년 미루

다, 4년이 되어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소

망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침 그 시

기에 베델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서리집사 희

망 여부와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초

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편지가 

코로나 이후로 주로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던 저

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같

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승낙했고, 어떤 

사역에 동참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유년부

에서 교사와 TA를 모집한다는 주보 광고가 눈

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던 저

희에게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렸고, 유년부를 섬기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조금씩 더 나오

게 되었고 유년부에 적응해 가던 중,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서아라는 축복을 허락하

여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 속에서 뱃속의 서아, 

유년부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

고 함께 교제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코로나

를 핑계로 많이 느슨해져 있던 신앙을 깨워 주시

고,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섬김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섬세하고 감사합니다.

서아가 태어난 후, 유년부는 더 이상 섬기기

가 어렵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기

도 많이 힘들어서 다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아야지 

하면서도 바쁜 육아의 일상 속에 쉽게 시간

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희를 이렇게 

다시 일깨워 주셔서 서아의 유아세례를 허락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

부는 유아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학생이었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

다. 서아에게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자

라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딸 서아를 주님 안에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김민국/김보람 집사(서아 부모)

'감사하기'라는 책을 지인으로 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계기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교

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

까이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

절에도 주님의 보호 아래 은혜로 살고 있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두 자녀를 주

셨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축복기도를 해 주

러 오셔서 저희 자녀는 '주님의 자녀이다'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가삿

말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님' 안에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례

를 받게 하심에 감사 드리며 잘 양육할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Yegor Tsurikov/박주희 성도(Natalie 부모)

Through God's timing간증 -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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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Ⅰ 12/10: ①부-김태원  ②부-다무라고조 ③부-김학남  ④부-오새아
  12/17: ①부-마상오  ②부-박종민 ③부-김효선  ④부-이서원
  12/24: ①부-박세환  ②부-선상균 ③부-박성규  ④부-정재영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월)Ⅰ 12/9: 백권기 12/16: 변 진 12/23: 석승진 12/30: 손상현

강단꽃(12월)Ⅰ    12/3: 이종선       12/10: 김호경, 왕예진       12/17: 안철완       12/24: 윤주원, 이규원, 이도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진선(내분비내과), 간호사-김선미           다음주 | 의사-차계향(한의과), 간호사-이해경

CIM(한어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일의	큐티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Come	
near	to	God)'	함으로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을	꿈꾸게	됩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의	영적	배움의	주제는	'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시는	주변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마음을	품게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
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고,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을	가까이함으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련회	신청은	카카오톡으로	공지된	Google	
for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기간/장소/강사: 12월 28일(목)-12월 30일(토), 갈릴리 수양관, 김홍식 목사
▶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BYM Qara(영어 중등부): 이번	수련회	주제는	'호산나'이며,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
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성전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
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이들이었는데,	BYM	중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삶	속
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련회	신청은	중등부	학부모	카카오
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BYM Holos(영어 고등부): 이번	수련회	주제는	베드로전서	2장	9-1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
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는	우리	학생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
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청은	카카오톡으로	공지된	Google	form으
로	해주시면	됩니다.	
▶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사역광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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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포도헌금 오늘(3일)은 포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헌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헌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 베델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강솔로몬 목사의 '헤세드 하나님의 세
레나데' 아가서 시리즈 네번째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는 오전 10
시에 본당에서 드려지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
로 방영됩니다.

◆ 교인 총회 2023년 교인총회(임직자 투표)가 12월 9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임직감사예배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 될 2024년 신임임
직자들의 임직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강사: 김기섭 목사(LA 사랑의교회 담임)
<임직자 일정> 교인총회: 12월 9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임직사관학교(주행): 12월 15일(금)-16일(토)

◆ 교사 만찬 한 해 동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여 주신 모
든 교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교사 
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
서 전도사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 12월 3일(주일)
일시/장소: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 체육관

◆ 아기학교 등록 아기학교 봄학기가 2024년 2월 1일에 개강하여 5월 16일
까지 매주 목요일, 15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15-48개월, 35명 정원(선착순)
등록일: 12월 17일부터 등록 가능 
등록처: 주일-코트야드, 주중-교회 웹사이트, 행정 사무실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Bethel Classical Academy 후원의 밤 기독교 고전교육을 통해 탁월한 
학문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BCA 후원의 밤이 이번 주인 
12월 8일(금) 저녁에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
어 주셔서 학교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와 자
녀들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중고등부(BYM, CIM) 겨울 수련회 신청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7면 참고)
<영어 중등부(BYM Qara)>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영어 고등부(BYM Holos)>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한어 중고등부(CIM)>
기간/장소: 12월 28일(목)-12월 30일(토), 갈릴리 수양관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2024 AWANA 봄 학기 등록 성경암송을 통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팀웍을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으로 훈련시키는 AWANA 프
로그램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
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봄 학기 기간: 1월 12일- 5월 31일(19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학생 등록 기간: 12월 17일 마감 (K-5학년 100명 선착순)
등록처: 교회 홈페이지
문의: 이준호 팀장 (909)859-5233, awana@bkc.org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헌금 내역서 2023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축하해 주세요
오늘(3일) 3부 예배에 Frank/Grace Suh 성도의 두 아들 Daniel William 
Suh, Elliott Bennett Suh와 박종구/이정민 성도의 아들 박서준(Jaden)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홍완식 성도님(최옥경 권사의 모친, 최석호 집사의 장모)께서 
11월 24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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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1. What is the difference in emphasis between following quotes by Rev. Spurgeon? “If you want to 
	 give	a	hungry	man	a	tract,	wrap	it	in	a	sandwich vs.	“If	you	want	to	give	a	hungry	man	a	sandwich,	
 wrap it in tract.”

2. What is teacher James’ emphasis when he proclaimed “faith by itself, if it does not have works, 
 is dead.”?(vv.14-16, Ref: Mat 23:2-4)

3. How does he explain that faith is not a concept that simply ends in realm of knowledge?(v.19)

4. True faith partners with works. As an example, he mentions the situation of two people. 
 Who are the stories about?(vv.21-25)

5. There may be works without faith, but there cannot be faith without works. What is your thought? 
 (v.26)

<Song in Response: Blessed Assurance(Hymn 204)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Faith without Partner
(James 2:14-26) 

Apply to Life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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